
영화 「구스범스」에 등장하는 슈퍼 사마귀!  

시작부터 압도적이다!

18 쇼크 거리의 악몽  R.L. 스타인 지음•전명진 그림/ 신유선 옮김

비룡소의 색다른 상상력 브랜드

Ⓡ



전 세계 4억 2천만 어린이의 선택 
「구스범스」 최고의 반전! 아아아~ 쇼크!

** 미국국립교육협회 어린이 선정도서

** 니켈로데온 키즈 초이스 어워드(Nickelodeon Kids’ Choice Awards) 3회 연속 수상

전 세계 어린이 책 베스트셀러 2위 「구스범스」 시리즈. 미국에서는 그중 몇 편을 드라마로 제작하여 방

영했다. 이번에 출간된 『구스범스 18. 쇼크 거리의 악몽』은 1996년 드라마 방영 당시 ‘최고의 반전’으로 

손꼽힌 바 있다.

숨 막힐 듯한 긴장 속으로 독자를 몰아넣다가 예상치도 못한 반전으로 허를 찌르는 방식은 「구스범스」 

시리즈의 트레이드마크이다. 이번 편은 「구스범스」의 열혈 독자라면 익숙할 그 방식을 더욱 교묘하고 정

교하게 다듬고 엄청난 스케일을 더했다.

2016년 1월 14일 국내 개봉을 앞둔 영화 「구스범스」에서 거대한 날개를 비벼 대며 혀를 날름거렸던 

‘슈퍼 사마귀’가 바로 이번 편에 등장한다. 

이야기의 배경은 거대한 영화 촬영 세트장. 세계 최초로 관람객에게 공개될 이곳에 어린이 두 명이 초

대된다. 평소 좋아했던 공포 영화 「쇼크 거리」의 세트장을 본다는 기대로 어린이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신이 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고요하고 컴컴한 동굴 속에서 끈적이는 침을 뚝뚝 흘리며 앞길을 가로막

는 슈퍼 사마귀의 출현에 어린이들은 몹시 당황한다. 너무나도 생생한 날갯짓 소리, 발을 비벼 대며 먹잇

감을 위협하는 모습……. “이게 정말 가짜 맞아?”

목덜미에서 꿈틀대는 벌레, 해골이 가득한 열차, 늑대의 울음소리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진실은 어디에?

귀를 쨍쨍 울리는 사운드, 거대한 영상이 살아 움직이는 영화. 영화가 허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

만, 그 사실을 잊게 만들수록 영화의 매력은 점점 커진다. 

단짝 친구 에린과 마티는 「쇼크 거리」의 세트장을 관람하면서 바로 그런 경험을 한다. 사물이 저절로 

움직이고 한꺼번에 수십 개의 촛불이 훅 꺼지는 ‘유령의 집’은 정말 볼 만했다. 또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

는 끈적거리는 하얀 벌레들은 로봇이라고 생각하니 재밌었다. 그런데 둘의 몸을 옥죄듯 감아 오는 거대

한 거미줄과 진흙 속에서 튀어나와 발목을 감아 대는 초록색 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입안에 가득 차 오는 진흙, 거기에 거대한 이빨을 드러내며 에린과 마티의 뒤를 쫓는 늑대 인간까지. 처음

부터 모든 것이 진짜라고 했던 에린, 점점 그 사실을 믿게 되는 마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야기는 거대

한 영화 산업을 매력적으로 다루는 듯하다가 허구일 때만 즐길 수 있는 인간 본성을 냉정하게 드러낸다.

끝에서야 드러나는 이번 편의 반전은 가히 역대급이다. 마티가 공포 영화 최고의 캐릭터 쇼크로를 만

나러 가는 길, 갑자기 에린과 마티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낯설어진다. 악몽이 되어 버린 영

화 촬영장의 진실은 무엇일까? 에린과 마티는 그 진실에 닿을 수 있을까? 독자들이여, 허구 속에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마라.



● 작가  소개

지은이 R. L. 스타인

“제 직업은 어린이에게 오싹함을 선물하는 것이죠!” 

전 세계 아이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어린이 책 작가. 밖에 나가 노는 걸 싫어했던 스타인은 9살 

무렵 타자기를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를 짓기 시작하여 재미있는 유머책을 써 냈다. 어른이 된 뒤 어린

이를 위한 유머책과 잡지를 만들고 출판사를 운영했던 스타인은, 공포소설 「공포의 거리」시리즈를 쓰

면서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2년 「구스범스」시리즈가 출간되면서 스타인은 전 세계 32개국에 널리 알려진 스타 작가가 되었

다. 「구스범스」시리즈는 지난 30여 년 동안 100권이 넘게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TV 시리즈로 제작돼 3

년 동안 방송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2001년과 200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

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현재는 「해리 포터」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꼽힌다. 

www.rlstine.com

그린이 전명진

SI 그림책 학교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쓰고 그린 책 『달집태우기』

로 ‘제4회 앤서니 브라운 & 한나 바르톨린 그림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린 책으로는 『구

스범스 16. 진흙 괴물의 복수』가 있다.

옮긴이 신유선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번역학을 전공했다. 어린이·청소년 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찾아 우리말로 옮기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신기한 숫자 나라 넘버랜

드』, 『도서관 생쥐』, 『포피케틀』 등이 있다.

● 영화와 함께 읽는 「구스범스」

2016년 1월 영화 「구스범스」 대개봉!

구스범스 01.  목각 인형의 웃음소리

영화에서 괴물 부대의 수장으로 나오는 목각 인형 슬래피가 등장하는 책.

구스범스 13.  투명인간의 저주 

영화에서 강력한 반전을 선사하는 투명인간을 다룬 이야기이다.

구스범스 호러특급  1  좀비 핼러윈 파티 

�공동묘지를 지나다가 스타인을 붙들고 늘어진 좀비. 이 책에서 또한 공동묘지에 서식하며 한 동네를 무시무시한 혼란 속으로 빠뜨

린다.

구스범스 17.  초능력 설인의 습격 

영화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괴물, 설인이 등장한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 설인이 나타난다는 설정이 재미있다.



구스범스 18.  쇼크 거리의 악몽

영화 속에서 자동차를 정말 좋아해서 보는 족족 뭉개고 짓밟는 거대한 사마귀. 그 사마귀가 특별 등장하는 책.

구스범스 호러특급  3  난쟁이 도깨비의 복수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살벌한 행동을 일삼는 석고상, 난쟁이 도깨비가 으스스한 공포를 선사한다.

구스범스 19.  모든 것을 먹어 치우는 블롭(가제) (근간, 2016.1 출간 예정)

꿀렁꿀렁 스타인까지 먹어 치운 괴물 피, 블롭이 세상을 위협한다!

편집 담당 전지선(내선 319)

홍보 담당 황수연(내선 310) 

마케팅 담당 이철주(내선 337)


